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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행 수정할 내용 바로 잡은 내용
p11 아래에서 3행 사이에 직접 거래되는지의 사이에서 거래되는지의 

p18 위에서 4행 은행 대신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대신 

p21 위에서 12행 채택되어 진행 중이다. 채택되었다.

p29 아래에서 9행 국내통화 및 재정정책의 국내 통화 및 재정정책의 

p33 위에서 10행

모기지 채권을 유동화하는 ‘창출 후 

배분(originate to distribute)’

과정이 모기지 대출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유인을 제거하여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창출 후 

배분(originate to distribute)’

과정이 대출기관의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  

유인을 제거하여

p51 아래에서 1행 동시에, 경기순응성에 따른 동시에,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따른 

p59 학습목표 2 거래수량설과 거래화폐수량설과

p64 위에서 9행 화폐를 수익성 자산의 일종으로 화폐를 자산의 일종으로 

p65 위에서 4행 
명목국민소득에 비례한다. 이러한 화폐수요와 

명목소득 간의 비례관계는 

명목국민소득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화폐수요와 명목소득 간의 정의 관계는 

p77 위에서 4행 측면을 중시하여 정의된 측면을 함께 중시하여 정의된 

p84 아래에서 1행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무한등비수열의 합(무한등비급수)으로 

p85 위에서 2행 무한등비급수의 합과 같다 무한등비수열의 합(무한등비급수)과 같다 

p105 아래에서 4행 특징 중 첫 번째, 특징 중 두 번째,

p105 아래에서 3행 우상향한다는 두 번째 특징은 우상향한다는 첫 번째 특징은 

p148 아래에서 1행 이표채의 듀레이션 잔존만기가 인 이표채의 듀레이션

p152 위에서 8행 구간별 갭은 구간별 단순 갭은

p195 아래에서 2행 2013년에 걸친 2014년에 걸친 

P205 아래에서 13행 주로 장기채권으로 운용한다. 주로 장기채권과 대출로 운용한다.

p234 위에서 1행 최대 2년까지 최대 3년까지 

p236 위에서 11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1%p]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1%p]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로  

p236 아래에서 11행 인정할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p236 각주 7) 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가 0.5% 미만일 경우 

p242 위에서 4행 독과점화될 경우 독과점화할 경우 

p277 위에서 8행 투자자 총수가 일반투자자 수가 

p298 위에서 7행 3년, 5년, 10년, 20년, 30년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으로 

p301 위에서 5행 통상적으로 09:00~16:00 통상적으로 08:30~16:30

p302 각주 9) 최장 2년이라는 점에서 최장 3년이라는 점에서 

p303 위에서 8행 

최장 2년으로 다양한데, 현재는 총 

13종류이며, 이 중 순수할인채가 10종류,

이표채가 3종류이다.

최장 3년으로 다양한데, 현재는 총 14종류이며,

이 중 순수할인채가 10종류, 이표채가 4종류이다.

p304 위에서 7행 

총괄한다. 수탁기관의...주로 공신력이 높은 

은행이 수탁기관이 된다. 이는...평가하기 

때문이다.

총괄하며, 주로 공신력이 높은 은행이 

수탁기관이 된다.

p309 위에서 10행 일반주주가 700명 이상이어야 일반주주가 500명 이상이어야 

p309 아래에서 6행 1원(1,000원 미만 종목) 1원(2,000원 미만 종목)

p311 위에서 5행 
동일하다. 다만 호가가격단위의 경우,...차이가 

있다. 또한 
동일하다. 또한 

p313 위에서 7행 1원(1,000원 미만 종목) 1원(2,000원 미만 종목)

p317 아래에서 5행 현재 보유한 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p327 아래에서 9행 호가가격단위는...1원~100원이다. 호가가격단위는 주가에 따라 1원~1천 원이다.

p331 위에서 1행  LIBOR가 주로 이용된다. LIBOR가 주로 이용되어 왔다.


